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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버린, SK 이어 LG까지…
LG그룹 경 에 간접참여 천명 … 차익 챙기기 전략인 듯

소버린자산운용이 2월21일 기자회견에서 LG그룹의 경 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방침임을 내비쳐 배경과 파장

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소버린은 LG에 대한 투자목적과 관련해 “LG의 기업지배구조가 좋아졌고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

하고 있어 투자하게 됐다”고 단순투자임을 강조하면서도 “필요하다면 LG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제안을 

내거나 의견을 제시하겠다”고 밝 혔다.

단순투자자로서 수익만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.

소버린은 <간접적 경 참여>에 대해 “2004년 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감원에 LG 지분 매입사실을 

신고하면서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아 경 참여라는 조항을 선택한 것”이라며 적극적으로 경 에 간섭할 의지를 

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.

대량주식 보유 신고양식이 달라져 SK에 투자할 때는 투자목적을 단순히 <투자수익 창출>이라고 보고해도 

됐지만 이제는 <단순투자>와 <경 참여> 중 선택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경 참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.

단순투자를 택하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지 못하고 주식을 산 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기 

때문에 정상적인 주주 활동을 위한 길을 터놓기 위해 경 참여 항목을 택했다는 설명이다.

경 참여가 투자목적이라고 신고했지만 이사 선임이나 정관개정 등 계획은 없고 다만 필요하면 LG의 지배

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.

그러나 지금까지 행보를 감안하면 소버린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태이다.

소버린은 SK에 대해 이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단순한 공격적 차원을 넘어 경 진에 대한 <적대적인> 주주 

활동을 통해 경 권에 정면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.

소버린은 SK에 이어 LG의 주요 대주주로 급부상함으로써 한국의 4대 재벌 가운데 2개 그룹에 엄청난 향

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된 지금까지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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